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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제도 취지 살리면서 

안전사용 가능하도록 관리체계 정비해야 !

□ 전국 1,050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조사 결과, 1건 이상 판매준수

사항 위반 95.7%로 대부분, 

□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1회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2022년도 

조사때보다 위반 많아 ! 13개품목 모두 구비한곳 4.9%에 불과!

□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필요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에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5일
간)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
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 하였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
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편의점이 5.2%를 차지하였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
하여 영업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
문 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판매품목의 개수 등을 
조사하였다. 

■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46.5%에서 약사법 위반해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되어 있어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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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1).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
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개소)로, 22년도 51.7%에 비하
여 2.7%p 감소하였다.

[표 1]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단위: %,개소)
구 분 ‘22년 전체 ‘23년 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1개 판매 51.7 
(517)

49.0
(514)

50.9
(506)

14.3
(8)

2개 이상 판매 46.5 
(465)

46.5
(488)

46.1
(458)

53.6
(30)

미확인 1.8
(18)

4.6
(48)

3.0
(30)

32.1
(18)

합계 100.0 
(n=1,000)

100.0
(n=1,050)

100.0
(n=994)

100.0
(n=56)

■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업소 비율 ‘22년도 보다 3.1%p 감소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
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22년도 동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
려되는 실정이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
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단위: %,개소)
구분 ‘22전체 ‘23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미게시 52.2 
(522)

49.1
(516)

47.1
(468)

85.7
(48)

게시함 47.8 
(478)

50.9
(534)

52.9
(526)

14.3
(8)

합계 100.0
(n=1,000)

100.0
(n=1,050)

100.0
(n=994)

100.0
(n=56)

 

1) 조사대상의 4.6%(48개)는 미확인 업소로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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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품목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 4.9%에 불과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
과하였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
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되었다. 

[그림 1] 품목 구비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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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 5.6%(59개소)

본 조사대상 1,050개소의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22년
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비율은 44.6%로 22년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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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4시간 운영 여부

(단위: %,개소 )

구 분
전  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23년도 ‘22년도 ‘23년도 ‘22년도 ‘23년도 ‘22년도

운영 94.4
(991) 

96.9
(969)

96.6
(960)

97.5
(905)

55.4
(31)

88.9
(64)

미운영 5.6
(59)

3.1
(31)

3.4
(34)

2.5
(23)

44.6
(25)

11.1
(8)

합계 100.0
(n=1,050)

100.0
(n=1,000)

100.0 
(n=994)

100.0
(n=928)

100.0
(n=56)

100.0
(n=72)

■ 24시간 운영하지 않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경우 49개소(4.7%)

전체 1,050개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3.1%(32개소)로서 
22년도 1.5%에 비하여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하는 업소
(991개)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2.2%(22개소)로 조사되었다. 특
히, 등록기준을 위반 24시간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
은 4.7%(49개소)로서 22년 21개소(2.1%) 비하여 133%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표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24시간 운영 24시간 미운영

‘23년도 ‘22년도 ‘23년도 ‘22년도 ‘23년도 ‘22년도

판매 96.9
(1018) 

98.5 
(985)

97.8
(969)

99.5 
(964)

83.1
(49)

67.7 
(21)

미판매 3.1
(32)

1.5 
(15)

2.2
(22)

0.5 
(5)

16.9
(10)

32.3 
(10)

합계 100.0
(n=1,050)

100.0 
(1000)

100.0
(n=991)

100.0 
(n=969)

100.0
(n=59)

100.0
(n=31)

■ 의약품 가격 미표시 비율은 9.7%, 실제 가격과 표시가격 불일치 30.4%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소비자의 상품선
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가 없어 상품선택정보 알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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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 5]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가격표시 없음 9.7
(102)

8.6
(85)

30.4
(17)

가격표시 있음 90.3
(948)

91.4
(909)

69.6
(39)

전 체 100.0 
(n=1,050)

100.0
(n=994)

100.0
(n=56)

또한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 가격과 실
제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나 이 또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
니터링, 단속활동과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표 6] 가격표시와 실제내용 일치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가격표시 
매장

실제가격과 일치 90.9
(862)

92.4
(840)

56.4
(22)

실제가격과 불일치 9.1
( 86)

7.6
(69)

43.6
(17)

가격표시 매장 전체 100.0 
(n=948)

100.0 
(n=909)

100.0 
(n=39)

■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 95.7%로 대부분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많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필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
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상 위험을 감수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 도입된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상기의 입법목적 달성을 



- 6 -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
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 판매에 있
어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
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0,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3,657
개소로 114% 증가하였으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4억원에서 
2022년 537.5억원으로 248% 증가하였다. 이같이 지난 10여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금번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
에 불과하고,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
항 미게시 49.1%, 동일품목을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46.5%로 위
반이 많았다. 또한 24시간 점포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등
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나타났다. 

 [표 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위반 정도 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정상 판매 4.3
(30) 

4.6
(29)

1.8
(1)

      1개∼5개 위반 95.7
(1020)

95.4
(965)

98.2
(55)

합  계 100.0
 (n=1,050)

100.0
(n=994)

100.0
(n=56)

위반 유형 전 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49.1
(516)

47.1
(468)

85.7
(48)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

46.5
(488)

46.1
(458)

53.6
(30)

24시간 연중무휴 미운영 5.6
(59)

3.9
(34)

44.6
(25)

(판매자 등록업소임에도)
안전상비의약품 미판매

3.1
(32)

2.0
(20)

21.4
(20) 

가격미표시(102) 또는 
표시가격 불일치(86)

17.9
(188)

15,5
(154)

60.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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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
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
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 
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